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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당의 무게
이현 글｜오윤화 그림
휴먼어린이｜12,000원｜180쪽｜초등 고학년

책 소개
“우리가 사는 세상엔 저마다의 자리가 있어. 나와 
너 그리고 ‘악당’에게도 말이야.”
평범한 초등학생인 수용이는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커다란 들개에게 ‘악당’이라는 이름을 붙여 준다.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던 악당에게 위기가 닥치고, 
수용이와 한주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악당의 목
숨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이 세상에는 사람 
말고도 수많은 생명이 있고,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 
수많은 생명과 함께 자라는 우리에게 사람과 개의 
관계, 사람과 동물의 관계, 모든 생명과 사람의 관
계에 대해 되돌아보게 하는 동화이다.

주제 단어
#공존 #생명 #개 #유기견 #동물 #관계 

생각 열기

1. 오늘 하루 주변에서 본 동물들을 기억하나요? 보았던 동물들을 생각나는 대로 세 마리 이
상 써 보세요.

2. 1번에서 대답한 동물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각 동물의 상황을 짐작해서 써 보세요.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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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음 보는 사람이 다가와서 머리를 쓰다듬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억지로 팔을 잡아당긴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처할 건가요?

4. 집에서 키우는 동물을 ‘반려동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무슨 뜻인지 써 보세요.

5. 아래 자료는 사람들이 키우는 동물과 유기되는 동물에 대한 여러 기관의 조사 자료입니다. 
사람들이 동물을 키우는 이유와 동물을 버리는 이유를 생각해 보고, 각각의 이유를 글로 써 
보세요.

▪2017년 조사 결과 반려동물(개·고양이)은 총 약 900만 마리로 추정 (농림축산검역본부)
▪2015년 등록된 반려견 수는 97만 9000마리 (농림축산식품부)
▪버려지는 동물은 2015년 8만 2082마리, 2016년 8만 9732마리, 2017년 10만 2593마리, 
  2018년에는 12만 1077마리로 매년 증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을 키우는 이유

 

동물을 버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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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펼치기

1. 동네에서 일어난 사건이 알려졌을 때 수용이와 할머니는 아래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습니
다. 집에서 기르는 개와 바깥에서 사는 개는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른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써 보세요.

“개라고요?”
나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할머니가 나를 돌아보며 분명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개. 멀쩡히 집에서 기르는 개가 그런 짓을 했을 리는 없고, 보나 마나 성곽 너머 
산에 사는 들개 짓이지.”

같은 점

 

다른 점

2. 수용이와 친구들이 먹을 것을 챙겨 주지만 ‘악당’은 2미터 이상은 가까이 다가오지 않습니
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길에서 생활하는 악당의 상황을 상상해 보고, 악당의 
입장에서 그 이유를 써 보세요.

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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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용이는 할머니에게 사건 이야기를 들은 뒤 진실을 밝히고, 악당을 구하기 위해 단서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수용이가 만난 사람들을 아래 빈칸에 순서대로 써 넣어 보세요.

할머니
     

4. 아래는 진실을 알게 된 수용이가 다른 사람들과 나눈 대화입니다. 아빠와 경찰은 왜 개와 
사람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사람을 공격했기 때문에 악당은 목숨을 잃어도 되는 걸
까요? 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글로 써 보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집에서)
수용: 왜 그걸 안 따져? 잘못한 사람이 벌을 받아야지. 왜 죄 없는 개가 경찰한테 쫓겨?
아빠: 얘가 점점…… 왜라니? 개니까 그렇지. 개가 사람하고 같아?

(파출소에서)
수용: 황 사장 아저씨가 먼저 그 개를 괴롭혔어요. CCTV를 보면…….
경찰: 그거야 우리도 알지. 그날 황 사장이 개를 끌고 가면서 어지간히 소란을 떨었던 
모양이야. 안 그래도 황 사장을 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하지만 그렇다고 달라질 건 없
어. 어쨌든 그 개가 사람을 공격했잖아.

5. 수용이는 개와 인간은 생김새도, 사는 방법도 다르고, 말도 통하지 않지만 모두 똑같이 목
숨이 하나밖에 없으므로 개 역시 죽음을 두려워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간과 다른 동물의 
공통점은 또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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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마무리

1. 많은 사람들이 개를 기르지만 해마다 10만 마리가 넘는 개가 버려지고 있습니다. 함께 살
던 가족에게 버림받고 갑자기 쫓겨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만약 개가 말을 할 수 있다면 
주인에게 무슨 말을 했을지 상상해서 써 보세요.

▪2014년부터 2019년 8월까지 버려진 반려동물은 총 41만 5514마리. 그중 25%에 달하는 
  10만 3416마리는 안락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 우리나라에는 동물을 보호하는 ‘동물보호법’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사이트에서 동물보호법을 찾아보세요. 동물보호법 제2조에서 이야기하는 ‘동물’의 종류와 ‘동
물학대’의 정의를 찾아 아래에 적어 보세요.

동물보호법의
“동물”

 

동물보호법의
“동물학대”

 



6

3. 위에서 찾은 동물보호법에 악당을 괴롭힌 황 사장의 행위가 해당하는 조항이 있나요?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찾아서 써 보세요. 만약 악당의 상황에 꼭 맞는 조항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조항이 있으면 좋을지 여러분의 생각을 써 보세요.

4.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부터 동물에 대한 정보와 동물을 키우는 보호자에 대한 정보를 등
록하는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 7월부터 우리나라 전국의 반려동물은 의무
적으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 보고, 여러분의 생각도 이야기
해 보세요.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칩으로 등록했어요. 잃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서 안심이 돼요.”
▪“기사를 보긴 했는데 동물병원에서 이야기를 안 해줘서 해야 하는지 몰랐어요.”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준 것 같아요. 이제 정말 한 가족이 된 것 같습니다.”

5. 인간과 함께 집에서 살아가는 동물도 있고, 밖에서 살아가는 동물도 있습니다. 인간과 동물
이 모두 행복하게 더불어 살아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